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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전북 200여명.충북 41명 집단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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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기자

총선을 20여일 앞둔 20일 전북 익산지역의 노동자, 농민 200여명과 충북지역의 노동자 41명이 민주노동당에 집단 입당했다.

노동자, 농민이 나서 입당 조직

이날 익산지역의 집단 입당은 지난 4일 전북지역의 현대자동차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등 265명이 집단 입당한 데 이
어 전북에서만 두 번째다.

익산지역 입당자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듯 많
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으로 함께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제대로 된 민생정치를 실현할 정당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입당 사유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익산시위원회 김수연 사무국장은 "위원장님이 처음 입당 운동을 제안했고, 운영위에서 이를 결정했다"며 "민주노총 차원에서
정식으로 활동이 진행된 건 아니지만 실제 가입 활동은 각 노조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이전부터 당 가입을 권유해오다 3월 초에 본격적으로 가입을 받자고 결정했고, 한 달 간 입당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익산도 분당 때문에 당 가입 활동이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김 사무국장은 "현장별로 돌아다니면서 당 상황에 대한 간담회를 조직하고 교
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탈당할 생각을 하시던 분들이 마음을 돌리기도 했다"고 전하면서 "2월 말에 탈당했던 4명의 당원이 3월 초
복당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익산지역에서 집단 입당한 200여명은 농민이 15여명, 나머지 170여명은 한솔홈데코, 동양실리콘, LG화학, LG생명과학 등 현장
노동자들이라고 한다.

김 사무국장에 따르면 한 농민은 이번 총선에 민주노동당 익산지역 후보로 출마하는 조진권 후보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감동을 받아 자기
마을 주민들에게 입당을 권유해 7명을 가입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나머지 농민들은 조진권 후보가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당 가입을
받았다고 한다.

김 사무국장은 "이번 집단 입당은 여러 곳의 단사에서 5∼10명 정도의 신규 당원들이 조직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충북지역 민주연합노조, 코스모링크서 집단 입당

충북지역에서는 민주연합노조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소속 코스모링크지회 현직 간부 41명이 20일 집단 입당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충북 지역 노동자들의 집단 입당은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어려움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한 뒤 "우리 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당의 혁신과 단결을 실천하기 위해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당원 확대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난 2월 민주노동당 분열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민주노동당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반드시 실현해 노동자들
이 살맛나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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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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